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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금일(13일) 오전 10시, ‘토탈 영업TF 운영방안’을 들고 온 회사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의는 곧 무산됐다. 오늘 협의는 지난 11월 28일(목)에 이은 두 번째다. ��노동조합은 1차 협의 때 토탈영업TF에 대한 회사 안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회사가 지난 2주일 간 심사숙고 끝에 다시 방안을 수정하여 마련했다고 밝혀 성사됐으나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에 한참 미치 지 못했다.�


노동조합, “토탈영업TF 협의회 현 사측 책임자 사퇴시키고 가시적, 구체적인 방안 제시할 새로운 책임자와 논의하겠다”�


내용상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조합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회사에 토탈영업TF협의회의 사측 책임자를 즉시 사퇴시키고, 실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책임자로 재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회사의 현재 안을 가지고는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1차 협의회에서 1.기존 영업부서 직원들과 동일한 영업지원 활동, 2.토탈 직무 수행 직원에게 B2C, B2B 영업 가능한 기반환경 마련, 3.실질교육 가능하도록 광역본부 단위 대면교육 시행, 4.순환배치는 정기인사 시행 기준으로 부문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또한 5.비연고지 배치 시 사내제도 조건 완화, 6.조직의 안정화 및 영업력 향상을 위한 정상적 조직편제 및 지원요구, 7.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 토탈 영업TF 안정화를 위한 노사간 협의체 구성요구 등의 전제를 강하게 어필한 바 있다.�


위원장, “기존 영업부서 직원들과 동일한 영업 지원 활동 등, 조합원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질 때에만 다시 협의 이어가야”강조��그러나 오늘 회사가 가져온 방안의 내용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향후 토탈 영업 TF운영에 관한 가시적, 구체적 방안이 마련 되어야만, 노동조합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이날 토탈영업TF 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은 김인관 위원장은 “회사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안일함부터 벗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무엇이 진정 토탈영업 TF 조합원을 위하고, 무엇이 진정 KT를 위한 일인지 노사 양측은 기본부터 반드시 되새긴 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의 토탈영업TF 운영방안 수용 어림없다!�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가져온 2차(안)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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